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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3명 또 사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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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산에서만 50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부산운동본부(아래 부산운동본부)가 21일 오전 11시 더불

어민주당 부산시당 앞에서 늑장으로 일관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며 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남영란 부산운동본부 공동 집행위원장은 “매일 끼어서 죽고 떨어져 죽고 질식, 감선, 과로로 죽고 괴롭힘에 시

달리다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하루 7명”이라며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님과 이한빛의 아버지 이용관님의 단식이 11일째다. 중대재

해기업처벌법 제정만이 이들의 단식을 끝낼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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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란 부산운동본부 공동 집행위원장, 이태환 부산운동본부 공동 대표(민주노총 부산본부장 직무대행) 박종성 노동당 부산시당 사무처장, 손상우 미래당 부산시당 대표,

김영진 정의당 부산시당 위원장, 노정현 진보당 부산시당 위원장

이태환 부산운동본부 공동 대표는 “정기국회에서 노동개악을 통과시킨 다음날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임시국회

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라며 노동 존중 세상을 만들겠다는 말을 했다. 그리고 어제 평택 물류창고 5층 천장에서 일하던 건설 노동자

5명이 추락해 3명이 사망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라며 분노를 터트렸다.

이태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에 발린 소리가 하루 이틀은 아니지만 해도 너무한다. 노동 존중 세상을 만들려면, 노동자가 하루

7명씩 죽어서는 안 된다”라며 “쓰러진 노동자들의 목숨과 살아남은 분노는 결국 민주당을 향한 비수가 될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

다.

박종성 노동당 부산시당 사무처장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적용을 4년 유

예하자고 했다. 시기도 늦었고 내용도 우려스럽다”라며 “민주당은 우선 법을 제정한 후에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만들어갈 안전 문화

조성에 대해 고민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손상우 미래당 부산시당 대표는 “기업의 이윤에 앞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소홀히 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산재 사망의

80%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행하는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을 4년 유예하자는 발상은 말이 안 된다”라며 “현실을 바꾸

겠다고 집권한 민주당은 바꿔야 할 현실과 타협하지 말라”라고 강조했다.

김영진 정의당 부산시당 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국민이 먼저 외치기 전해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나서야 한다. 누더기법 말고 제대로 된 법을 즉각 제정하라”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법 제정을 위한 형식적 요건을 다 갖추고 있다. 사

람이 먼저라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위해 즉각 나서라”라고 촉구했다.

노정현 진보당 부산시당 위원장은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며 집권한 정부가 노동법 개악에 앞장섰다. 180석을 줬지만 사람 살리

는 법 하나 만들지 않고 있는 사이 1년에 2,400명이 죽어 나간다”라며 “전 정권과 현 정권은 당명, 색깔만 다를 뿐 노동자를 탄압하는

것은 한 통속이다. 법 제정 위해 노동자들과 함께 목숨 걸고 싸우겠다”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를 비롯해 부산 지역의 31개 단체가 함께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부산운동본부는 “기업 눈치 보며 법 제정의

근본적 취지를 외면하는 거대 여당인 민주당을 규탄하며 1인 시위와 동조 단식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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